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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은 7일을 주기로 순환한다. 그런데 이 순환에 의

문을 품는 사람은 많지 않다. 1주일이 7일로 정해진 이

유를 ‘뉴턴(Newton)’(https://post.naver.com/my. nhn? 

memberNo=31559503)이 설명했다.

1주일이 7일로 정해진 힌트가 되는 것은 요일의 이름

이다. 요일에는 모두 천체의 이름이 붙어 있다.

역법을 최초로 생각한 옛날에 사람들은 날마다 밤하

늘을 관찰해 그 규칙성을 찾아냈다. 그런 가운데 별자리

를 구성하는 별들과는 달리 움직이는 다섯 행성 즉, 수

성·금성·화성·목성·토성에 태양과 달을 덧붙여 모두 

일곱에 이르는 천체를 중시하게 되었다. 그러면 요일(천

체)의 차례는 어떻게 정해진 것일까?

고대 이집트의 우주관에서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며 

그 주위를 달·수성·금성·태양·화성·목성·토성의 차

례로 돌고있다고 생각했다. 이른바 천동설이다. 그리고 

멀리 있는 별부터 차례대로 시간을 지배한다고 믿었다. 

그 차례를 사용해 먼저 시각에 대응하는 천체가 정해

졌다.

다음 표에서 제1주 부분의 행을 보자. 

먼저, 제1주의 제1일 1시간째를 가장 멀리 떨어진 토성

(토)에 적용시킨다. 이어 2시간째가 목성(목), 3시간째가 

화성(화)으로, 지배하는 천체를 차례대로 적용시켜 나간

다. 마지막(7시간째)인 달(월)까지 오면 그 다음(8시간째)

은 맨 처음의 토성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하면 첫날의 

최종 시간이 되는 24시간째는 화성(화)에서 끝난다.

제2일째 1시간째는 다음의 해(일)에서 시작해 수성(수)

에서 끝난다. 제3일째의 1시간째는 달(월)로 시작하며, 

제4일째는 화성(화)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해 나가면 7일 만에 처음으로 돌아간다(제2주

의 시작). 그리고 각 날의 최초 1시간을 지배하는 천체가 

각각의‘날’을 지배하는 천체가 되도록 했다. 이것을 나

열하면 제1일부터 토성(토)·해(일)·달(월)·화성(화)·수

성(수)·목성(목)·금성(금)의 차례가 된다. 이것이 현재 요

일의 차례 즉, 토·일·월·화·수·목·금의 기원이다.

이 차례대로 하면 1주일은 토요일부터 시작하는 셈이

다. 하지만 현재 사용되는 달력은 일요일부터 시작한다. 

이것은 이집트인에게 학대 받았던 히브리인이 이집트인

에게 1주일의 첫날이었던 토요일을 1주일의 마지막 날

로 바꾸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1주일은 어떻게 7개 요일로 정해졌을까?

▲ 7개의 천체가 1시간마다 교대로 시간을 지배하는 주기. 

    2개를 건너뛰어 천체를 읽으면 요일의 주기가 나타난다.


